
선생님 건강하시죠?  들려? 이거 바짝 대야 들리는 거야~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를 거야. 나 오늘 안 나오려다 나왔는데....

왜 그런가하니 내가 지금 일하기 때문에 머리가 심란해.

막 뛰는데 100m 뛰는데 옆에 애인을 5년 만에 만났어도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데 쳐다보면 안 되잖아?

그런 입장과 똑같아 한 20일만 가면 덜하겠거든 끝나버리면. 변호사도 안 만나도 되니까...... 

선생님 소식 들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지.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한국에 왔으니까 좋잖아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사람 뜻대로 가겠어?

그럼 내가 사람 종이게? 

이제까지 국가대표로 뛰는데 한 2000m남기고  

애인들이 말린다고 안 뛰겠어? 죽으나 사나 거기까지 가야지 국가대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나보다 너희들 얼굴이 더 시든 것 같아 걱정하니까 그렇단 말이여. 마음천국이잖아 어디 있

어도

나야 뭐 산에 있을 때나 월남 가 있을 때나 고생했을 때 그때보다도 너무 좋잖아. 산에 있을 때나 적한테 잡혀 갔을 때

도 살았는데 월남에서.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너희들이 도와서  될 일이 따로 있단 말여.

지금은 사람이 도와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만 가기를 원해. 그 뜻대로 가니까 

내가 너무 편하고 좋잖아. 뜻대로 돌아왔잖아 편안하게 돌아오는 것 봤잖아.

그렇게 하고 나는 항상 교회 걱정이다. 빨리 교회일이나 부지런히 해야 해.

하던 일이나. 시계 봐라 어디 갖다 놓나 화장실에 갖다 놓나 산에 갖다 놓나 

그대로 가잖아. 계속 똑같이 시계같이 살아라.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변함없이 살아야 한다. 

시계만도 못해서 되겠냐?

시계같이 똑같이 살아야 해. 그렇게 살도록 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고 가니까 걱정 

하지마.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내가 다 책임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조용해졌잖아

하나가 가면 돼. 예수님 가는 길 환영해 줘야지 잡는다고 안 갔어?

잡는 사람들 예수님께 한마디씩 들었잖아? 

꾸지람 들었잖아? 너무 기분 나쁘잖아.역사에 나오잖아.

베드로도 예수님 잘 가도록 기도해주고, 뜻대로 가도록 용기내서 열심히 가도록.

오늘 운동하고 왔단 말여. 몸 건강해야지 여기서 아무리 잘 돼도 건강 잃고 병들어 죽으면 너무 창피하잖아. 나가면 뭐 

하냐 병들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할 일을 해야지 글 쓰고, 책 쓰고, 옆에 사람들이 뭘 그렇게 쓰냐고 하더라. 

너무 기쁘게 사니까 어디 가든 열심히 하니까 너무 튼튼해졌잖아.

그전보다 내가 너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럼 끝나잖아?

신앙도 건강해지고 다 좋아한단 말야. 청중을 이끌 사람들은 할 일을 꼭 해야 한단 말여. 겪을 걸 겪고 가야한다. 안 겪

고 가면 바보지 뭐. 

봉사 데리고 역사 피면 되냐? 안되지. 

꼭 그렇게 해. 하나님의 사랑 받고 은혜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해. 온 인류의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어 그 자리에 

맨 날 있는 거다.

나는 변화가 되어서 수 만배 잘되었잖아.

강한 사람들 데리고 일 못한다. 자기 뜻대로 한단 말여.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여.

애인들도 순진한 사람 택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큰 일 한단 말여.

섭리사도 순진한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

바보 같은 애들은 예수님 말씀 하신대로 작은 자 통해 쓰신 다잖아.

큰 길 따라가는데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 길 가는데 나만 살짝 빠져서 뒷길로 편안한 길 가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럼 되겠니?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10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하느라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다.

뜻이 아니면 그렇게 안 살았다. 고생돼도 생명 길로 가라 그랬다. 사람들은 분명히 안 좋게 생각한다. 그지?      

그렇게 생각 하면서 열심히 하고 마음 놓고.

그쪽 애들 보니까 싸우고.  나는 그것에 큰 충격 받았다.

같은 길 가면서 왜 싸워? 형제들끼리 왜? 

나는 원수들과도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원수도 아닌데 이해를 못하겠다. 

다 하늘 앞에 맡겨야지 하나님이 아니잖아. 100%금지 시켜야지. 

서로 울고 짜고 고소하고 그게 뭐냐? 지도자들이 와서 다 조사 받고 있단 말여. 그런 일에 너무 원통하더라고.  

기도 하면서 이겨라 전도도 많이 하면서 계속 그런 일만 하고 일편단심 하면서 나가란 말이여 내가 이겼노라 고 했잖

아! 내가 이기고 왔잖아! 뭘 로 이겼어?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겼지 싸워서 이겼냐? 

천배 만 배 고통 받은 거 다 참고 종이 되어 살아서 이겼어.

착실하게 해 가지고 이겼어 알았어? 

잘 지내고 소문 듣고 그냥 살어. 텔레비전에 나 나오데.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지 왜 얼굴보러 힘들게 왔냐? 중국에서

도 애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됐어. 

그래서 애들이 너무 미안해하지. 하늘길 가니까 아무 도움도 안 돼. 중국에 뭣 하러 와 있어 못 오게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 오는 거. 

자기 하던 일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알고 하도록 해라.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 하더라.

나 귀인이라고 큰 소리 쳤어 재판장가서. 누가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20만 번 그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해주냐? 지구상에 

하나도 없고 중국 생기고 처음 이라고 한국 사람이.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중국 잘되지 않았냐고 2002년도부터. 내가기도 했다고.

항상 이름 기억날 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거 너무 어렵다. 

각 교회 하나씩 세계 각 나라 전부 그게 맛이잖아. 과정은 어렵지만 과정 때 배워야지 목적지에서는 못 배운단다. 산에 

있을 때나 배웠잖아 20년 동안.

그렇게 배워서 나와서 30년 동안 외쳤잖아 2만 번 외쳤잖아 배워야 되잖아. 

어디서 배우냐 나가면 너희들 배우냐? 쫓아다니면서? 내가 말씀해야지   


